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QT를 오랜만에 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어머님 친구분이 오신다고 하여 밥하고 마가복음 11:1~10을 묵상한 날 (2월 16일); 2월 달 달력이 기억나십니까? 
아침 새벽에 화장실에서 달력을 보았다. 사진을 보니 우리교회 달력도 참 은혜스럽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골목이 옛날에는 참 좁았구나. 

 그런데 그 날 마침, QT 한 곳이 마가 11:1~10, 제목은 “주가 쓰겠다” 하라.  묵상하고 나서 과연 나는 주님이 쓰겠다 할 때,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일까, 나귀를 가지러 간 제자일까, 순종하면서 아니면 호산나를 외치는 구경꾼 이었을까, 아니면 나귀 등에 외투를 깔아놓은 사람일까, 거기에만 집중했다. 나의 방법으로 QT를 했던 것이다. 나의 의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통로로 쓰일까?

오늘은 어머님과 어머님 교회에 처음으로 성경공부를 가야 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요즘 성경공부에 대한 갈망과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이다. 혼자는 쑥스럽고 어색해 하셔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몸은 피곤해도 화요일 저녁에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님 교육은 못 시킬망정 어머님을 주님께서 쓰시게 같이 성경공부를 가야 했다. 이것이 나의 본연의 job이기에……
성령이 힘 주심을 믿기에 피곤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다. 성경공부 가서는 어머님께서는 또 나 때문에 성경공부 왔다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와 주셨다고 말하셨다. 그래도 주님께서 아시면 되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서로 의인이었다. 나는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은 나 때문에……
주님 이것이 다 나의 의였음을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 3 그룹으로 성경공부를 배웠다. 이 성경공부를 통해 어머님을 제자 삼으시겠지,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냥,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어머님과 성경공부 반에 들어왔다는 것이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 모습이 어머님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성경공부 함께 하여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성경공부를 함께 하는 이 곳) 이르게 하사 한 폭의 그림을 그리시니 참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을 당신이 그렸음을 고백합니다. 

각 그룹 이름을 정하라고 해서 그 그룹 사람들이 조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정하자 했다. (나는 남의 교회라 잠자코 있었다) 그때도 몰랐다. 주님의 계획을……
집에 돌아왔다. 

나의 오만도, 나의 의도, 오늘 아침 QT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인 것 같이 생각 하였던 것도 다 거짓이었음을……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알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귀였다. 어머님 속에 계신 예수를, 빨간 나귀에 태워서(참고로 내 차가 빨간색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할렐루야!!

주님, 주의 종 여기 있으니 당신이 쓰고 싶을 때 또 쓰세요, 하는 고백 밖에는 주님이 이 하루를 창세 전부터 계획 하셨음을……
또 나를 어떻게 까지 만들어 놓으실까, 기대된다. 자랑 할 것도 없고,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는 성령 안에서 흐르는 낙엽 잎이 된다면, 그 분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실 것을……     주님, 당신은 최선이며, 당신은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언젠가 예수님과 저 천국에 같이 가 앉아있을 소망까지 생긴다. 
